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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석면 화장품 “은폐 의혹”
유명기업 2곳 검출사실 발표 안해 … 일관성 없는 대응 비난 쏟아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석면이 함유된 화장품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명 화장품 생산기업 2곳에 공급된 탈크(Talc) 원료에서 추가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으나 보건당

국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의 <탈크 수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료 공급기업 H사가 유명 화장품 제조․판매기업 2곳에 납품한

탈크에서 추가로 석면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4월5일까지 45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한약재 기업이 사용한 탈크 제품 100개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건에서 석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건은 석면 검출 사실이 확인된 덕산약품공업의 제품이었으나 나머지 2건은 식약청 발표에 포함

되지 않은 원료 공급기업 H사의 탈크로 조사됐다.

H사는 국내 탈크 생산기업 영우켐텍과 프랑스 기업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탈크를 제조, 공급해왔으며 영우

켐텍은 4월6일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H사에 대한 석면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 루쎄앙 1곳만을 발

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탈크 기준에 따른 검사법으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지만 더 정밀한 검사법에

서 석면이 확인된 사례”라며 “4월2일부터 시행된 탈크 기준 시험법에 따라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면 사태 초기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법 3개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라도 검출되면 석면이 있

는 것으로 분류했다”는 식약청의 입장과는 배치되며 덕산약품공업 등 석면이 검출된 원료를 납품받은 기업은

무조건 판매를 금지한 것과도 상반된 것이다.

화장품 시장 관계자는 “식약청은 정밀검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도 판매금지 조치를 내려놓고 나중에 적발

된 곳은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을 성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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